
일본의 면방적업계, 적극적으로 

특허 출원하려는 움직임 

 

일본의 면방적업계에서는 그 동안 남의 특허권에 걸리지 않게 하면서 특

허권을 딴 실과 비슷한 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

지배적이었기 때문에, 특허를 힘들여 받아봤자 별로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안 

된다는 판단으로 많은 신상품,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권 출원을 하려고 

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. 

그런데 최근에 와서 “제조방법만의 특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

명하기가 쉽지 않지만, 특수기술로 만든 제품에 대한 특허는 유사한 제품이 

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”는 주장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, 

신상품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아둠으로써 신상품의 우위성을 독차지하려는 

움직임이 강해졌다. 

이와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특허법이 유능한 기업을 광범위하고도 강력하

게 보호하며, 그 동안 특허 신청하면 특허권이 확정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

으나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

다. 

일본방적협회도 각 회원사들이 특허전략(特許戰略)을 바꾸어 보다 적극적

으로 공격하고, 또 수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. 일부 회원사는 

이미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, 특허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과거에

는 못마땅하여도 그럭저럭 참고 넘기는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특허 권리 

침해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회원

사도 있다. 



도요보는 이미 새로 개발된 상품인 “세레파인”과 “피라시스”에 대한 특허

권을 새로 딴 상태이다. 

“세레파인”은 필라멘트를 면과 같은 단섬유로 덮어준 이층구조사로서, 심

(芯)을 덮어주는 피복률(被覆率)이 거의 100%가 될 정도로 거의 완전하게 잘 

덮어주고 있으며, 또한 이층구조사를 손으로 훑으면 심을 덮어주는 섬유가 

쉽게 벗겨지는 “칼집 빠짐” 현상이 잘 안 일어나는 장점을 갖고 있는 실이다. 

“피라시스”는 필라멘트를 단섬유로 덮고, 그 위를 다시 필라멘트로 덮어 준 

삼층구조사이다. 

이 외에도 도요보는 필라멘트를 단 섬유로 덮어주고, 이 실과 다른 필라멘

트를 정방공정에서 합연하여 만든 실 “코어 필”과 새로운 종류의 결속방사

(結束紡絲) “세레스”도 특허 출원해 놓고 있다. 

구라보도 2002년 4월에 발표한 잔털극소화 순면사인 “클리어스핀”을 철저

하게 특허 출원하였다. 닛신보도 앞으로의 차별화는 “퀵·레스폰스(quick 

response 신속한 응답)와 남이 안 갖고 있는 고유기술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

특허”에 달려 있다고 보고 특허 출원을 늘려가고 있다. 


